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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여성 3D 바디스 및 재킷 개발

- Gordon S. S.의 패턴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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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eveloping Western Women’s 3D Bodice and Jacket of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 Based on the Pattern Drafting Book of Gordon S.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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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bodice and a jacket in 3D of the late 19th to early 20th based on the pattern 
drafting book of Gordon S. S., which contains body measurement method and pattern drafting system.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emale tops of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are categorized as outer, jacket, 
vest, and bodice. Of these, this study highlights the jacket, which can be divided into 4 types: 4 kinds of basic jacket, 
2 kinds of riding jacket, bolero jacket, and newmarket jacket. Second, by referring to Gordon’s pattern drafting system 
and book, a bodice was developed in 3D format based on the adherence to the following steps: analysis of the pattern 
drafting system, pattern drafting, 3D virtual simulation, 3D virtual fitting analysis, and the pattern correction. A bodice 
pattern corrected by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results was proposed. Last, a basic sleeve and collar pattern for a 
basic jacket was drafted, which was followed by the correc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bodice pattern. The jacket 
developed shows great fit except for the issues at the armhole line and shoulder, which were caused by the unique shape 
of the sleeves(big sleeve head) of the time. The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past costumes in 3D, providing the basi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the field of fashion history field and suggesting a new approach for the virtual restoration 
of costumes. Future studies should target to 3D virtual simulation in accordance to the 3D avatar pose in the developed 
virtual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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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의 채택 및 적용의 속도가 빠른 패션 산업계에서는 팬        

데믹(pandemic) 시대의 락다운(lockdown)에 대응하여 3D 기술     

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Kim,      

2020). 패션 프로젝트 그룹 IoDF(Institute of Digital Fashion,       

London)는 Machine-A과의 협업을 통해 증강 현실 기술을 활       

용하여 QR코드를 통해 어디에서나 입장 가능한 가상 스토어       

를 제작하였으며, 쿠튀르 의상을 제작하는 어거스트 게티 아틀       

리에(August Getty Atelier)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핸드 크래프      

트(handcraft)의 쿠튀르 제작 방식으로 제작한 3D 디지털 쿠튀       

르 의상을 온라인으로 전시하였다. 더불어 유수의 해외 패션 브        

랜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두 채널의 판매를       

연계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온라인 패션쇼를 기획하여 대중들에      

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Chitrakorn, 2021). 또한 증강       

현실(augment reality)보다 진보된 개념인 메타버스(metaverse)    

를 기반으로 게임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        

고 있으며, 게임의 형식을 이용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을 패션에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자발적인 체험을 유        

도하는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는 패션 산업계의      

다양한 사례는 복식사 연구 및 박물관 전시 분야에서 전통적인        

복식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3D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19세기 말 20세기 초 여성복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중세 이후 여성복의 기본이었던 로브의 착용이 점차 사라지고       

외투,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등 단순하고 대량생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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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형태의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입는 방식의 현대적인 복식       

체계로의 전환이다. 여성복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남성 복식에      

이미 확립되어있던 실용성, 기능성, 합리성이 여성 복식에서도      

추구되고(Kim et al., 2012),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여러        

상황에 적합한 복식이 요구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패턴북이       

제시하고 있는 복식 종류들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바디스      

(bodice)를 활용한 재킷 제도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의의 종류는 바디스라 할 수         

있다. 

19세기 여성 바디스 및 재킷에 관한 연구는 유물의 형태를        

본 떠 패턴을 제작한 연구(Arnold, 1977a; Arnold, 1977b;       

Arnold, 1985; Waugh, 1968), 패턴북 고찰 및 유물 조사를        

통해 재킷의 구성기술에 대해 분석한 연구(Kim et al., 2020),        

연대기적 서술을 통해 당시 여성 상의 및 제작 기술에 대해         

고찰한 연구(Aldrich, 2003; Davidson, 2015) 등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는 바디스 및 재킷의 유형 및 형태, 제작 방식 등의         

사적 배경에 대해 다루었으나 과거 복식의 패턴 제도법을 명확        

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식 유물의 고증제작이 단순히 형        

태를 복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작법을 따라야 하며(Kim, 2008), 이를 위해서는 바디       

스 패턴 제도법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서양 복식사 분야에서 고증 제작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세        

기 남녀 복식을 대상으로 한 실물 고증 제작 위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3D 기술을 이용한 가상 고증 제작 연         

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Ryu and Kim(2015)은 고증 제작을        

위해 고문서 및 판화, 회화, 패턴북 등의 이미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대표 유형을 추출하고, 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       

여 패턴 제도법 및 봉제 기술을 밝혀내어 패턴 또는 의복을         

재현하였다. 또한 Moskvin et al.(2019)은 유물의 측정 치수를       

기본 데이터로 하여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파라메트릭      

(parametric)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Kuzmichev et al.(2018)은     

패턴북의 제도법을 토대로 실존 인물이 착용했던 보존 복식을       

가상 고증하였다. 이와 같이 3D 가상 고증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복식 연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3D 가상 착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외관 평가 등의 주관적인 평가 분석 방법을 채택해왔으나, 객        

관적인 분석을 위해 3D 스캐너, 3D 가상 착의 프로그램 등의         

3D 분석 프로그램을 도구로 사용하여 변형률, 접촉점, 의복압,       

단면 형상, 표면적, 공극 부피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의 착의 실험을 보완하는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Lee &        

Lee, 2012). 본 연구에서 주목한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여성 바디스 및 재킷과 같이 여유가 적어 몸에 전체적으로 밀         

착되는 의복의 경우, 육안으로는 정확한 맞음새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D 가상 착의 프로         

그램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의복을 3D        

로 가상 착의 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         

고자 하였다.

패턴북은 치수 측정 및 제도 용구-치수 항목 및 측정 방법-         

패턴 제도 및 재단의 기본 시스템-복식 종류별 패턴 제도법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제 전까지의 의복 제작 과정을 포괄적        

으로 다루고 있다. 패턴북은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어 의복의 종류 및 형태관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단법,        

봉제기술, 소재 및 착장 방식에 이르기까지 그 유추가 가능하        

다. 특히 패턴 제도 과정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은 패턴 제작         

시 구성 변화 연구에 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Kim,        

2009), 의복의 구조와 내부 구성선까지 파악 가능하여 시각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당시 뉴욕에서 출판된 패턴북        

에서는 유럽으로부터 풍부한 복식 제작 지식을 수입하여 여성       

복의 기성화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었다(Aldrich, 2003). 특히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출판된 Gordon S. S.(1908)의 패턴북       

(The standard work on cutting ladies’ tailor-made garments)       

은 명확한 치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의복에        

대한 패턴 제도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과거 복식        

제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ordon의 패턴북에 나타난 바디스       

및 재킷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3D 가상 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바디스 및 3D 재킷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복식사 분야의 융합 연구에 대        

한 기초를 마련하고, 3D 기술 적용 및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2.1. 3D 바디스 개발

2.1.1. 바디스 패턴 제도

바디스 개발에 앞서 Gordon의 패턴북에 제시되어 있는 이미       

지 및 텍스트를 고찰하여 바디스 패턴 구성 특징 및 항목별         

패턴 제도식을 제시하였다. 패턴북에는 바디스 패턴 제도법의      

일부가 생략되어 있으나, 다양한 체형에 따른 바디스 패턴 보        

정법에 관한 장에서 바디스 패턴의 전체 형태를 이미지로 명확        

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바디스 패턴 제도법을       

파악하였다. Choi & Yi(2016)의 선행연구에 따라 바디스 패턴       

을 구성하는 12개 항목(가슴둘레길이, 뒤몸판너비, 목뒤등뼈위     

겨드랑수준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등길이, 뒤중심선 기울기,    

허리둘레, 목뒤너비, 목앞너비, 목뒤깊이, 목앞깊이, 어깨길이)     

의 패턴 제도식을 제시하였다. 

2.1.2. 바디스 3D 가상 착의

19세기 말 20세기 초 여성들은 코르셋을 착용하여 인체가 정        

상 범위에서 벗어나 왜곡 및 변형되었으며, 당시 패턴 또한 변         

형된 인체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므로 현대 여성 인체에는 착의       

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3D 가상 착의를 위해 Ryu(2021)의 연        

구에서 개발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인체 형태를 갖춘 3D 아          

바타를 사용하였다(Table 1). 개발된 3D 아바타는 Gord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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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체 치수를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코르셋을 착용한 실루엣을 갖추고 있        

다. 바디스 가상 착의를 위해 가장 먼저 YUKA CAD(Apparel        

Inc., Korea)를 이용하여 Gordon의 패턴 제도식에 따라 3D 아        

바타의 치수를 적용하여 패턴을 제도하였다. 이어 Kim et       

al.(2014)에 따라 3D 가상 착의와 실제 착의 간의 둘레항목과        

너비 및 주름량 항목의 유사도가 높게 평가된 CLO 6.0(CLO        

Virtual Fashion Inc., Korea)를 이용해 3D 아바타에 제도한       

바디스 패턴을 3D 가상 착의하였다(Fig. 1). 이어 YUKA CAD        

(Apparel Inc., Korea)로 제작한 패턴을 불러와 봉제선을 설정       

하고 각 배치점에 맞게 배치하였다. 당시 바디스는 착의되었을       

때 앞몸판과 뒤몸판이 연결되는 위치가 인체의 어깨보다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면에서 보았을 때 어깨선이 사선으로 형성       

된다. 다시 말해 앞몸판이 어깨를 감싸며 뒤로 넘어가는 형태        

이다. 배치점에 따라 배치된 패턴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하면 바       

디스의 어깨선이 3D 아바타의 어깨에 잘못 위치할 수 있으므        

로 당시 바디스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시 자연스        

럽게 앞몸판이 어깨를 넘어가도록 배치된 앞몸판을 위로 이동       

시키고, 뒤몸판을 아래로 이동시켰다. 겨드랑이 부위는 3D 아       

바타와 몸판 원단의 충돌이 잦은 부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바타의 자세는 45°의 T-포즈로 설정한 뒤 시뮬레이션하였다.      

원단은 Ford(1913)에 따라 CLO 6.0에서 제공하는 면 40수 포        

플린 원단(무게 129.29 g/m
2
, 두께 0.27 mm)을 적용하였다. 3D        

가상 착의를 위한 시뮬레이션 후 의복의 착의 형태를 임의로        

편집하지 않았다.

2.1.3. 3D 가상 착의 형상 분석

바디스의 3D 가상 착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 바디스 원단        

을 투명하게 설정한 이미지와 불투명하게 설정한 이미지를 제       

시하였다. 투명한 원단으로 설정된 의복은 아바타와의 여유량      

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불투명한 원단으로 설       

정된 의복은 3D 가상 착의를 거치면서 형성된 주름을 확인하        

기에 용이하다. 변형률 분포는 아바타와 중력 등 외부의 힘에        

변형되는 정도를 8개의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푸        

른색(100%)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며, 붉은색(120%)      

에 가까워질수록 외부에 압력을 받아 신축되어 팽팽해지는 것       

을 의미한다. 변형률은 의복의 표면만 측정되며, 의복의 내부       

또는 원단이 접혀 이면이 겉으로 드러난 부위는 측정되지 않는        

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9개의 기준점(젖꼭지점, 어깨가점, 겨       

드랑점, 목앞점, 목옆점, 목뒤점, 앞허리점, 옆허리점, 뒤허리점)      

을 설정하여 아바타 기준 왼쪽 부위를 측정하였다. 오차를 줄        

이기 위해 3번 반복하여 측정 후 평균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접촉 부위를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아바타와      

3D 가상 의복이 접촉되는 부위를 점으로 표시하였다. 

Table 1. 3D avatar image and measurements (unit : cm)  

Image Measurement

Height 165.1

Bust 91.44

Waist 63.5

Hip 104.14

Armscye 40.64

Front length 35.90

Back length 39.37

Side length 21.59

Back interscye 33.02

Bishoulder Length 39.69

Shoulder length 11.92

Fig. 1. 3D virtual simulation process for bo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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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바디스 수정 및 보정

바디스 패턴 보정을 위해 체형 및 착의 형상에 따른 패턴         

보정법이 이미지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Dessault(1896)과     

Gaudet & Metairie(1923)의 패턴북을 참고하였다. CLO 6.0를      

이용하여 패턴을 수정 및 보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3D 가상        

착의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패턴 형태의 변화에 따른 3D       

가상 착의 형상 및 맞음새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2. 3D 재킷 개발

2.2.1. 재킷 종류 고찰에 따른 패턴 제도

패턴 제도에 앞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패턴북에 나타난 모         

든 복식의 종류를 취합한 뒤 형태 및 착장 방식의 비교대조를         

통해 여성 상의를 범주화하였다. 패턴북에는 세부 범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복식이 분류되어 있으며, 패턴북에 제시되어 있       

는 패턴 이미지와 착장 이미지는 복식의 구성 및 세부 형태,         

착장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패턴북 분석을 통해 당시 복식체계를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한 재킷의 범위 및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         

능하였다. 분석을 위해 Kidwell(1979), Seligman(1996), 빅토리     

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갈리카       

(Gallica), Ryu and Kim(201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Table      

2의 패턴북 10권을 수집하였다.

이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재킷의 종류를 3D로 개발할 재        

킷으로 선정하고, 재킷 패턴 이미지를 수집하여 패턴 구성 및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패턴북에서 제시된 패턴 이미지를      

통해서는 의복의 구성 파악이 용이하나 전체적인 착장 모습을       

알기 어려우므로 패턴북의 착장 이미지, 판화, 회화, 사진, 복        

식 유물 이미지 자료를 함께 고찰하여 재킷의 형태를 확정하였        

다. 이어 Gordon의 재킷 패턴 제도법에 따라 개발된 바디스        

패턴을 재구성하여 재킷 패턴을 제도하였다. 확정된 재킷의 형       

태를 기준으로 바디스 패턴에 여유량을 추가하고 길이와 세부       

형태를 수정하였다.

2.2.2. 3D 재킷 가상 착의 및 3D 가상 착의 형상 분석

재킷의 3D 가상 착의는 바디스 3D 가상 착의와 동일한 과         

정으로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시 3D 아바타와 원단의 충돌,       

몸판 원단과 소매 원단의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 3D 아바타의        

자세를 45° T-포즈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후 아바타       

의 자세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 과정에서 원단의 충돌이 쉽게        

발생하며, 충돌된 원단은 변형률 및 접촉점이 정확하게 표현되       

지 않으므로 45° T-포즈 상태의 3D 가상 착의 형상을 분석하         

였다.

재킷의 소재는 패턴북 및 박물관 소장 복식 유물을 확인하        

였다. Ford(1913), Myers(1892)는 겉감으로 트위드(tweed), 홈     

스펀(homespun), 체비엇(cheviot), 브로드클로스(broadcloth), 서   

지(serge)를 제시하였으며, 안감으로는 실크 서지, 타페타     

(taffeta), 두체스(duchess), 새틴(satin)를 소개하였다. 박물관 소     

장 재킷 복식은 겉감으로 울(wool), 두꺼운 리넨(linen), 모직       

나사(laine drap), 울캐시미어 혼방(drap de laine et cachemire)       

등이 확인되었으며, 안감으로 벨루어(velours), 능직의 실크     

(sergé de soie)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는 CLO 6.0에서 제공하는 소재 중 살펴본 소재와 가장        

유사한 100% 울 원단(무게 427.78 g/m
2
, 두께 1.37 mm)을 겉         

감으로, 리넨 55%과 면 45% 혼방 원단(무게 186.87 g/m
2
, 두         

께 0.4 mm)을 안감으로 적용하였다.

CLO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패턴 배치 및 재봉선 설정을        

마친 후, 시뮬레이션에 앞서 심지 테이프 부착 및 고무줄 효과         

를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원단이 신축되지 않도록      

몸판 패턴의 겨드랑둘레선에 10 mm의 심지 테이프를 부착하       

였으며, 겉 소매 패턴의 소매산에는 퍼프가 위로 솟은 형태가        

유지되도록 20 mm의 심지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소매 패턴의       

퍼프량으로 인해 봉제되는 몸판의 겨드랑둘레선의 길이보다 2      

~3배 길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상 착의를 위해 몸판 패턴과 소         

매 패턴이 봉제되는 길이 비율을 계산하여 소매산에 고무줄 효        

과를 적용하였다. 또한 원단의 무게로 인해 몸판의 바스크가 늘        

어지며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몸판의       

밑단에 10 mm의 심지테이프를 부착하고, 칼라 패턴 전체에 심        

Table 2. List of pattern drafting books

Country(City) Year Author Title

France
(Paris)

1891 Schéfer Methode de coupe et d'assemblage pour robes de femmes vetements d'enfants

1892 Guerre Nouvelle methode de coupe et maniere de faire ses robes soi-meme

1896 Dessault Traite pratique de la coupe et de la confection des vetements pour dames et enfants

England
(London)

1895 Vincent The cutters practical guide to the cutting of ladies' garments

1897 Holding Late Victorian women’s tailoring

1903 Vincent Vincent’s systems of cutting all kinds of tailor-made garments

United States
(New York)

1895 Hecklinger The “Keystone” jacket and dress cutter

1897 Stone Superlative system of cutting ladies’ garments

1900 Rude Text-book of the great modern system for designing and cutting ladies' garments

1908 Gordon The “Standard” work on cutting ladies' tailor-made ga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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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부착하였다. 마지막으로 겉감과 안감 사이에 8 mm의 어        

깨 패드를 삽입한 뒤 시뮬레이션하였다.

재킷의 3D 가상 착의 형상 분석 또한 바디스 3D 가상 착          

의 형상 분석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변형률 및 접촉        

점을 표시한 3D 가상 착의 형상을 제시하여 재킷의 전체적인        

형태와 주름의 위치 및 형상을 관찰하고, 각 부위의 변형률 값         

을 측정하여 맞음새를 관찰하였다.

3. 연구결과

3.1. 3D 바디스 개발

3.1.1. Gordon의 패턴북에 나타난 바디스 패턴 구성 특징 및        

항목별 패턴 제도식

바디스 패턴의 이미지와 12개 항목의 제도식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바디스 패턴은 앞몸판, 옆몸판 2개, 뒤몸판으로 구       

성되며, 옆몸판은 앞옆몸판과 뒤옆몸판 2개로 구성된다. 앞몸      

판의 앞중심선은 기울어진 곡선으로 가슴선 수위에서 볼록한      

형태이다. 앞몸판에 2개의 허리 다트가 있으며, 각 몸판의 사        

이에 위치한 일정 분량의 다트는 끝점이 겨드랑둘레선 상에 위        

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앞몸판, 옆몸판, 뒤몸판이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뒤중심선은 허리에 밀착되도록 허리옆점을 향해 기      

울어진 직선이며, 허리선의 위치는 허리뒤점에서 허리앞점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형태이다.

항목별 패턴 제도식을 살펴본 결과, 일부 항목은 측정 치수        

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가슴둘레 치수를 등분한 계산식을 통       

해 수치를 산출한 항목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슴둘레선은        

바디스 패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선으로, 가슴둘레 수치의       

절반에 착용을 위한 여유량 1.27 cm를 더하였다. 이 여유량은        

제도 과정에서 옆몸판과 뒤몸판 사이의 다트 분량으로 분배되       

었다. 뒤몸판너비와 뒤몸판너비선의 높이는 직접 측정한 치수      

를 사용하였며, 복식의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       

제시되어 있다. 앞몸판과 2개의 옆몸판, 뒤몸판을 나누는 기준       

점을 찾기 위해서는 뒤중심선에서부터 측정값 또는 뒤몸판너비      

산출식을 통해 얻어진 수치만큼 이동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겨드랑앞벽사이길이와 앞옆몸판의 너비가 결정된다.    

등길이(뒤중심선)는 측정한 치수에 여유량 0.64 cm를 더하며,      

허리뒤점에서 3.81 cm 이동한 위치와 목뒤점을 연결하여 뒤중       

심선을 기울였다. 제도 과정에서 허리둘레에 약간의 여유량이      

더해졌다. 목뒤너비는 가슴둘레의 1/16, 목앞너비는 가슴둘레의     

1/12이며, 목뒤깊이는 가슴둘레의 1/24, 목앞깊이는 가슴둘레의     

1/16으로, 목둘레 관련 항목은 모두 가슴둘레의 비율을 이용하       

였다. 목둘레 관련 항목에 가슴둘레 비율을 이용하는 것은 현        

대까지 이어지고 있다(Yoon & Park, 2011). 앞어깨길이와 뒤       

어깨길이는 동일하였으며, 앞어깨가점을 약간 내려 앞어깨선을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어 뒤몸판의 어깨가점이 앞몸판 방향으로      

넘어오게 된다. 미세한 정도이지만 이는 어깨가 앞으로 숙여지       

는 인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사료된다. Aldrich(2003)에 따       

르면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바디스 제도법은 각 부위의 제도        

식을 가슴둘레 수치를 등분하는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때 가슴둘레를 짝수로 등분하였다. 또한 당시 체형을 고려한 앞        

몸판의 중심이 기울여진 형태의 바디스를 소개하였다. Gordon      

의 패턴북에서도 가슴둘레를 짝수로 등분한 계산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목앞점보다 허리앞점이 더 돌출되어 중심선이 기울어      

진 패턴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Kidwell(1979)은 13개 항목의       

인체 치수를 이용하여 바디스 패턴을 제도한 패턴북을 소개하       

였다. 인체의 치수를 측정하고, 가슴둘레 등분식을 이용하여 앞       

중심이 기울어진 형태의 바디스 패턴을 제도하는 것은 19세기       

말 후반에 등장한 제도법으로 바디스 패턴을 보다 정교한 형태        

로 제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1.2. 3D 가상 착의 형상 분석 

3.1.2.1. 3D 가상 착의 형상

3D 가상 착의 형상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D 가상          

착의 후 앞몸판의 가슴둘레선은 실제 가슴선보다 높은 곳에 위        

Table 3. Bodice pattern and drafting method by Gordon’s pattern drafting system

Pattern image Item Drafting method

Chest C/2+1.27

Back width BW/2

Back depth BD

Front interscye C/2-BI

Back length BL+0.635

Center back angle 3.81

Waist W/2+@

Back neck width C/16

Front neck width C/12

Back neck depth C/24

Front neck depth C/16

Shoulder length Front=Back

BD : Back depth, BI : Back interscye, BL : Back length, BW : Back width, C : Chest circumference, W : Waist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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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으며, 실제 가슴선보다 조금 높은 뒤몸판의 가슴둘레선      

은 뒤중심선의 경사로 인해 뒤중심에서 꺾인 형태이다. 정면의       

겨드랑점 근처 및 와 뒤어깨끝점 위치의 겨드랑둘레선이 매끄       

럽지 않고 구불거리는 형태이다. 또한 앞몸판과 뒤몸판이 연결       

되는 어깨선이 실제 어깨선보다 뒤로 넘어간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몸판 패턴이 뒤로 넘어가는 분량을 확인하기 위        

해 아바타의 어깨선을 바디스에 표시한 결과, 목옆점은      

1.16 cm, 어깨끝점은 3.81 cm 뒤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D 바디스의 일부 부위에서 눈에 띄는 주름이 관찰되        

었다. 아바타의 가슴 위 앞중심선을 따라서 생긴 가로의 주름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바디스 패턴의 앞중심선의 형태        

가 직선이 아닌 곡선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해        

바디스의 가슴둘레선에서 앞허리점까지 3D 아바타에 밀착되지     

않고 뜨는 형상이다. 또한 목옆점에서 겨드랑점을 향해 세로 주        

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바디스의 목둘레선이 아바타의 목둘      

레선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옆몸판이 만나는 겨        

드랑점에 작은 여러 개의 주름이 있었으며, 옆몸판의 겨드랑둘       

레선의 형태가 고르지 않다. 더불어 뒤옆몸판에서 시작하여 겨       

드랑점을 지나 젖꼭지점을 향한 여러 개의 주름이 확인되었는       

데, 이 현상은 모두 옆몸판 패턴의 세로 길이가 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뒤몸판은 여유량이 지나쳐 허리뒤점 위에 주       

름이 관찰되었다.

3D 가상 착의 형상 분석을 통해 파악된 바디스 특징을 통해         

수정 및 보정이 필요한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3.1.2.2. 접촉점 및 변형률

Table 5에 3D 가상 착의 형상에 접촉점를 표시하고 변형률        

을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어깨가쪽점, 목뒤점은 105% 미만의      

변형률로, 접촉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적당한 맞음새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리앞점 또한 낮은 변형률이 확인되었        

으나 이는 지나친 여유로 인한 것으로, 추후 수정 및 보정이         

요구되는 부위이다. 젖꼭지점과 허리옆점은 105~110% 사이의     

변형률이 확인되었다. 해당 부위의 접촉점을 확인한 결과, 젖꼭       

지점을 중심으로 접촉점이 밀집되어 있으며 바디스의 밑단을      

따라 허리옆점에서 허리뒤점까지 접촉점이 분포되어 있었다. 몸      

에 밀착되어야 하는 바디스의 특징에 따라 추후 수정 및 보정         

시 두 부위에 약간의 여유량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0% 이상의 높은 변형률이 확인된 목앞점, 목옆점,       

허리뒤점, 겨드랑점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부위이다.

3.1.2.3. 바디스 패턴 보정

Dessault(1896)의 패턴북에서는 앞몸판에 겨드랑점을 향한    

가로의 주름이 있는 경우 어깨선을 아래로 이동하여 목둘레       

선과 겨드랑둘레선의 길이와 형태를 수정하고, 앞중심선의 각      

도를 변경하여 패턴을 기울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Gaudet      

and Metairie(1923)의 패턴북에서는 앞중심에 가로의 주름이 있      

는 경우 어깨선의 위치를 어깨끝점 방향으로 이동하여 목둘레       

선과 겨드랑둘레선의 형태를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를 토대로 3D 가상 착의 결과에 따라 목앞점, 목옆점, 허리뒤         

점, 겨드랑점을 중심으로 보정하였으며, 본래의 패턴 제도법에      

Table 4. 3D virtual fitting of prototype bodice

Front view 1/4 side view Side view Back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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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패턴을 수정하였다.

뒤옆몸판에서 앞몸판까지 이어지는 주름은 앞몸판의 각도와     

연관된 것으로, 앞몸판의 목옆점, 어깨끝점을 앞중심 방향으로      

2cm, 목앞점을 아래로 3cm 내린 뒤 목둘레선의 형태를 수정하        

였다. 또한 앞허리점의 지나친 여유량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돌        

출된 형태의 곡선을 직선으로 수정하고 다트의 폭과 방향을 수        

정하였다. 이어 앞옆몸판의 주름을 보정하기 위해 겨드랑둘레      

선의 위치를 수정하여 길이를 줄이고, 폭을 늘려 맞음새를 향        

상시켰다. 뒤몸판의 어깨점을 아래로 이동하여 겨드랑둘레선의     

길이를 줄였다. 마지막으로 뒤몸판의 가슴선 아래의 부위가 3D       

아바타에 밀착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몸판과 뒤       

옆몸판이 만나는 곡선의 형태를 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보정 과정을 거쳐 개발된 바디스 패턴과 3D 가상         

착의 형상은 Table 6과 같다. 앞몸판의 가슴둘레선은 여전히       

실제 가슴선보다 높게 위치하였으나 보정 전의 원본 바디스에       

비해 가슴둘레선이 수평을 이루었다. 구불거리는 형태로 관찰      

되었던 겨드랑둘레선은 몸판의 겨드랑점 근처에서만 구불거리     

는 형태로 개선되었다. 이는 다트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나, 당         

시에는 앞몸판의 허리선 외의 위치에 다트를 사용하지 않았으       

므로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바타의 가슴 근처에       

잡힌 주름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자잘한 주름이 남아 있다. 이        

는 당시 바디스 앞몸판 패턴의 형태가 눕혀진 듯한 형태가 원         

인으로, 앞중심선을 수직으로 세우는 방법을 통해 수정 가능하       

나, 이 또한 Gordon의 패턴 제도법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보정을 거치지 않았다. 아바타에 밀착되지 않던 앞허리점과 목       

옆점에서 겨드랑점을 향한 주름은 보정을 거쳐 개선되었다. 또       

한 뒤옆몸판에서 시작하여 겨드랑점을 지나 젖꼭지점을 향해      

있던 여러 개의 주름과 허리뒤점의 주름 또한 보정되었다.

3.2. 3D 베이직 재킷 개발

3.2.1. 19세기 말 20세기 초 패턴북에 나타난 재킷의 종류

패턴북 고찰을 통해 19세기 말 20세기 초 여성복 상의는 외         

투, 재킷, 베스트(vest), 바디스로 구분할 수 있었다. Kim and        

Ryu(2016)에 따르면 외투는 상의와 하의의 겉에 덧입는 복식으       

로, 가장 겉에 착용하여 방한을 목적으로 하는 복식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으며 무릎 또는 발등을 덮는 길이이다. 재킷은 외        

투 속에 착용되어 하의류와 함께 한 벌로 착용되는 복식으로,        

재킷의 속에는 베스트와 바디스를 착용하였다.

Table 6. Pattern and 3D virtual fitting of prototype and studied bodice

Pattern image 3D virtual fitting

Front view 1/4 side view Side view Back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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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3D virtual fitting, pressure point, strain of bodice (unit : %)  

3D virtual fitting, 
pressure point

Front view 1/4 side view Side view Back view

Strain
Point Bust Shoul-der Front neck Side neck Back neck Front waist Side waist Back waist Armfit

Value 106.41 100.94 118.92 118.34 104.84 100.01 107.11 114.39 1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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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재킷은 형태, 용도를 포함하고 있는       

명칭과 앞자락 형태, 앞여밈 방식, 다트의 위치 및 개수 등의         

형태 및 구조를 기준으로 Table 7과 같이 베이직 재킷, 라이딩         

재킷, 볼레로 재킷, 뉴마켓 재킷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었다.        

소매와 칼라는 함께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베이직 재킷은 명칭과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       

로 분류 가능하였다. 분류된 재킷 모두 공통적으로 앞몸판, 옆        

몸판, 뒤몸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옆몸판의 개수, 뒤몸판 패       

턴의 형태와 길이 등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수의 패턴이 확인된 첫 번째 유형은 Image 1과 같이 허리선         

아래에서 몸판이 약간 퍼지며 엉덩이를 절반 길이의 베이직 재        

킷으로, 엉덩이를 여유 있게 감싸는 형태였다. 앞몸판는 1~2개       

의 다트가 있으며, 앞중심에서 여밈 분량을 연장한 싱글 또는        

더블 브레스티드였다. 두 번째 유형의 Image 2의 베이직 재킷        

은 첫 번째 유형과 동일한 형태이나 길이가 더 긴 것으로, 엉          

덩이 또는 무릎을 덮는 길이였다. 길이가 길어 여유가 있는 맞         

음새이며, 앞몸판의 다트는 1개 또는 2개로, 다트가 밑단까지       

Table 7. The types of western female jackets in pattern drafting books of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Type Basic jacket 1 Basic jacket 2 Basic jacket 3 Basic jacket 4

Pattern 
Image

Image 1. Basic jacket.
The cutters practical guide (1895), 

p. 4.

Image 2. Basic jacket.
The “Keystone” jacket and dress 

cutter (1895), p. 35.

Image 3. Basic jacket.
The “Keystone” jacket and dress 

cutter (1895), p. 40.

Image 4. Basic jacket.
Superlative system of cutting 

ladies’ garments (1897), p. 33.

Features

- Half-hip length
- Consisting of front bodice, 2 side 

bodices, back bodice
- Slightly flared skirt

- 1 or 2 darts at front waist
- Single or double breasted

- Hip or knee length
- Consisting of front bodice, 2 side 

bodices, back bodice
- Slightly flared skirt

- 1 or 2 darts at front waist
- Single or double breasted

- Shorter than hip length
- Consisting of front bodice, 2 side 

bodices, back bodice
- Sharply flared skirt

- 1 or 2 darts at front waist

- Similar form with other types of 
basic jackets but distinct form 

partially
- For special use

Type Riding jacket 1 Riding jacket 2 Bolero jacket Newmarket jacket

Pattern 
Image

Image 5. Riding jacket.
The "“Keystone” jacket and dress 

cutter (1895), p. 51.

Image 6. Riding jacket.
Traité pratique de la coupe (1896), 

p. 267.

Image 7. Bolero jacket.
Vincent’s systems of cutting (1903), 

p. 190.

Image 8. Newmarket jacket. The 
cutters practical guide (1895), p. 9.

Features

- Introduced in USA and UK 
pattern drafting books
- Tail at back bodice

- Train pattern separated from 
bodices

- Introduced in France pattern 
drafting books

- Similar form with basic jackets
- 1 skirt pattern joined altogether

- Very short length
- Consisting of front bodice and 

back bodice mainly
- 0 to 2 darts at front bodice

- Consisting of front bodice, 2 side 
bodices, back bodice

- 1 skirt pattern joined altogether
- Flap pocket at wais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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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연장되어 있다. 여밈은 싱글 또는 더블 브레스티드였다.       

Image 3의 세 번째 유형은 옆몸판과 뒤몸판의 형태가 특징적        

으로, 허리선 아래로 몸판의 형태가 매우 급격하게 퍼져 스커        

트를 형성하여 버슬 위에 얹어지는 형태였다. 앞몸판의 다트는       

1개 또는 2개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유형은 다른 유형의 베이        

직 재킷과 형태가 유사하나 재킷의 부분적인 형태가 특징적이       

거나 특수한 용도로 착용된 재킷으로 분류되었다. 특징적인 형       

태를 가진 종류로는 길이가 짧고 앞몸판에 다트가 없는 재킷,        

땋은 줄 장식이 있는 브레이디드 재킷(braided jacket), 몸판의       

솔기에 천을 덧붙이고 동일한 원단으로 만든 벨트가 한 세트를        

이루는 노포크 재킷(norfolk jacket), 앞자락이 사선으로 잘려나      

간 형태의 컷어웨이 재킷(cutaway jacket)(Image 4)으로 분류되      

었다. 용도가 강조된 재킷으로는 자전거를 탈 때 착용한 라운        

드 라이딩 재킷(round riding jacket) 및 바이시클 코트(bicycle       

coat), 등산용 하이랜드 재킷(highland jacket)로 분류되었다.

라이딩 재킷은 국가에 따라 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및 영국의 패턴북에서는 Image 5와 같이 앞과        

옆의 길이가 짧은 라이딩 재킷을 소개하였다. 앞몸판과 옆몸판       

의 길이가 허리 정도로 짧은 경우 별도의 트레인을 따로 재단         

하여 옆몸판과 뒤몸판에 연결하였고, 허리보다 긴 경우 뒤몸판       

의 패턴을 연장한 형태였다. Hecklinger(1884)에 따르면 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영국 스타일로, 반면 프랑스 패턴북에서는      

Image 6과 같이 길이가 긴 라이딩 재킷이 소개되었다. 이 재킷         

의 전체적인 패턴 구성은 베이직 재킷과 동일하지만 허리선 아        

래의 몸판 패턴을 절개한 뒤 한 조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스         

커트 패턴을 구성하였다. 

볼레로 재킷은 Imgae 7과 같이 가슴에서 허리 사이 길이의        

매우 짧은 재킷으로, 일반적으로 앞보다 뒤의 길이가 더 짧았        

다. 주로 앞몸판과 뒤몸판으로 구성되며 앞몸판에는 다트가 없       

거나 1∼2개의 허리 다트가 있었다. 몸판이 뒤로 젖혀지며 칼        

라가 형성되었다. 볼레로 재킷은 이턴(Eton) 재킷 또는 주아브       

(Zouave) 재킷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이턴 재킷은 칼        

라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Holding, 1897).

뉴마켓 재킷은 Image 8과 같이 2개의 다트가 있는 앞몸판,        

옆몸판, 뒤몸판으로 구성되었다. 앞중심에서 라펠 분량을 연장      

하고 앞중심선 또는 라펠꺾임선을 따라 젖혀지는 형태로, 칼라       

와 함께 연결된다. 뉴마켓 재킷의 가장 큰 특징은 스커트 패턴         

을 앞몸판과 옆몸판에서 분리하여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하는      

것을, 뒤몸판은 스커트 패턴이 분리되지 않으며 양 솔기에 트        

임이 있었다. 몸판에서 분리된 스커트 패턴은 앞몸판과 옆몸판       

이 만나는 솔기에 다트가 있기도 하였으며, 몸판과 스커트 패        

턴이 만나는 위치에 주머니 뚜껑이 부착되었다.

3.2.2. 재킷 패턴 구성 및 형태적 특성

앞 장에서 분류한 재킷의 종류 중 가장 빈번하게 확인된 베         

이직 재킷 1을 개발 모델로 선정하고, 패턴북에 소개된 베이직        

재킷의 패턴을 수집하여 Table 8(Image 9~Image 18)에 제시       

하였다. 베이직 재킷은 앞몸판, 1~2개의 옆몸판, 뒤몸판으로 구       

Table 8. Patterns of basic jacket from pattern drafting books

Image 9. Basic jacket. 
Methode de coupe (1892), pp. 

94-97.

Image 10. Basic jacket. 
Methode de coupe (1892), pp. 

94-99.

Image 11. Basic jacket. The 
“Keystone” jacket and dress 

cutter (1895),
p. 35.

Image 12. Basic jacket. The 
“Keystone” jacket and dress 

cutter (1895),
p. 37, p. 39.

Image 13. Basic jacket. The 
cutters practical guide 

(1895),
p. 4.

Image 14. Basic jacket. The 
cutters practical guide 

(1895),
p. 5.

Image 15. Basic jacket. Traite 
pratique de la coupe (1896),

p. 304.

Image 16. Basic jacket. 
Traite pratique de la coupe 

(1896),
p. 313.

Image 17.

Basic jacket. Superlative 
system of cutting ladies’ 

garments (1897), p. 13.

Image 18. Basic jacket. The 
"Standard" work on cutting 

ladies' tailor-made garments 

(1908),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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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으며, 기본 바디스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여 허리선 아래       

로 약 15~20 cm를 연장하여 바스크를 만든 것이 가장 큰 특          

징이다. 길이는 엉덩이를 약간 덮거나 완전히 덮는 길이로, 몸        

판의 허리선 아래 바스크 형태가 Fig. 2의 패션기술대학교 소        

장 재킷 유물(유물번호 P84.26.1)과 같이 완만하게 퍼져 엉덩       

이를 감싸는 형태였다. 앞여밈은 싱글 브레스티드 또는 더블 브        

레스티드로, 1줄 또는 2줄의 단추로 앞중심을 여미기 때문에       

단추 여밈을 위한 분량에 따라 가슴둘레선을 약 2.5 cm~7.5 cm         

연장하였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재킷 유물(유물번호     

C.I.40.83a-e)(Fig. 3)과 같이 뒤몸판의 중심에 트임을 넣는 것       

이 일반적이었으며, 트임이 시작되는 위치에 2개의 단추가 달       

려있다. 판화 <영국 코스튬 일러스트(Illustrations of British      

Costume)>(Fig. 4) 및 사진(Fig. 5)의 재킷과 같이 칼라는 앞몸        

판에서 연장하여 제도한 라펠)과 함께 구성되는 턴다운칼라가      

대표적이며, Hecklinger(1895)에 따르면 이 칼라는 가장 기본적      

이고 활용도가 높은 칼라였다. 소매는 슬리브헤드가 크거나 적       

당한 소매가 달렸으며, 퍼프량이 큰 경우 겉소매와 안소매를 1        

장으로 연결하여 제도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은 2장 소매였다.      

소매산의 중심을 기준으로 규칙적인 큰 주름을 잡거나 작은 주        

름을 자잘하게 잡아 퍼프의 부피를 형성하였다. 소매 폭은 점        

점 좁아져 손목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형태였다.

몸판은 앞몸판, 옆몸판 2개, 뒤몸판으로 구성되었으며, 허리      

선 아래에서부터 완만하게 퍼지는 형태로 엉덩이를 완전히 덮       

는 길이이다. 뒤중심에 허리선부터 시작되는 트임 분량이 있어       

착용하면 뒤중심이 약간 벌어진다. 앞여밈은 싱글 브레스티드      

로, 라펠꺾임선 아래에서부터 여며지고 앞중심의 밑단은 약간      

벌어진 둥근 형태이다. 칼라는 앞몸판에서 연장된 라펠과 턴다       

운칼라로 구성되어, 라펠과 턴다운칼라가 연결되어 뒤로 젖혀      

지는 형태였다. Gordon(1908)은 이 형태의 칼라가 가슴선 위에       

서 여며지는 재킷에 적합하다 설명하였다. 소매 패턴은 소매산       

에 퍼프량이 들어가 슬리브 헤드가 크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        

아지는 형태의 2장 소매였다. 앞여밈, 뒤몸판의 플리츠, 소매       

패턴의 손목에 단추가 부착되었다.

패턴 구성 및 형태 특징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3D          

로 개발할 베이직 재킷의 도식화를 Fig. 6에 제시하였다.

3.2.3. 패턴 제도

3.2.3.1. 몸판

가장 먼저 바디스 패턴의 전체 길이를 허리선 아래로       

23.0 cm 연장하였으며, 플레어를 형성하기 위해 허리선 아래 스        

커트의 밑단을 양쪽으로 각 앞몸판 5.5 cm, 앞옆몸판 8.5 cm,         

뒤옆몸판 6.5 cm, 뒤몸판 4 cm를 연장하였다. 연장한 밑단선과        

옆선을 연결할 때 허리와 엉덩이의 곡선을 반영하기 위해 약간        

볼록한 곡선으로 제도하였다.

이어 앞몸판 패턴의 목앞점을 1.5 cm 위로 올려 네크라인 형         

태를 재구성하였다. 라펠의 폭은 7.5 cm로, 가슴둘레선의 7.0 cm        

아래의 지점과 앞목점에서 목둘레선을 따라 3.3 cm 이동한 지        

점을 연결하여 라펠 꺾임선을 제도하였다. 길이를 연장할 때 앞        

몸판의 다트는 허리선 아래에서 약간 좁아지는 형태로 제도하       

였으며, 밑단에서의 다트 폭은 4.0~4.5 cm로 설정하였다. 앞여       

밈을 위한 여밈 분량 3.0cm를 연장하고, 라펠꺾임선에서 시작       

하여 6.5 cm 간격으로 3개의 단추를 부착하였다. 옆몸판 패턴        

Fig. 2. Basic jacket. 1896. 
fashionmuseum.fitnyc.edu.

Fig. 3. Basic jacket. 
B. Altman & Co. 1891. 

metmuseum.org.

Fig. 4. Basic jacket. 
The John Williamson Company Ltd.. 

1895. collections.vam.ac.uk.

Fig. 5. Basic jacket. Princess 
Victoria of Wales 1898. 

npg.org.uk.

Fig. 6. Basic jacke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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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길이를 연장하였고, 위 제시된 양만큼 스커트의 폭을 늘려        

플레어 분량을 형성하였다. 뒤몸판 패턴 또한 길이를 연장하였       

고 스커트 폭을 늘리는 동시에 뒤중심에 1.5 cm의 트임 분량을         

구성하였다. 이 때 플리츠 패턴은 뒤중심선이 아닌 허리선과 수        

직을 이루도록 제도하였다.

소매 패턴은 기본 소매에서 퍼프량을 늘리기 위해 겉 소매        

의 슬리브헤드(sleevehead)를 확장하였다. 겉 소매의 팔꿈치선     

위의 바깥솔기선을 반지름으로 하여 13.5 cm 회전하여 위팔너       

비를 늘린 다음 기존의 소매산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매산 곡선을 다시 제도하였다. 늘린 퍼프량은 몸판 패턴의 겨        

드랑앞접힘점과 겨드랑뒤접힘점 사이에 배치하여 주름을 잡았     

다. 안 소매는 변형 없이 기본 형태 그대로 적용하였다.

스탠딩 칼라를 제도하기 위해 앞몸판의 목둘레선을 복사한      

뒤, 뒤몸판의 목둘레선 길이만큼 연장하여 칼라의 밑선을 구성       

하였다. 이 선과 90°를 이루는 직각선을 제도하며 이 직각선의        

길이는 7.5 cm로, 스탠딩 분량 3.0 cm에 젖혀지는 분량 4.5 cm          

를 더한 길이이다. 칼라 포인트(collar point) 길이는 4.5 cm이        

며 칼라의 윗선은 약간 볼록한 형태가 되도록 제도하였다. 앞        

몸판의 라펠 꺾임선을 그대로 칼라 패턴으로 연장하였다.

3.2.3.2. 소매 및 칼라

Fig. 7은 Gordon의 패턴북에 나타난 기본 소매 패턴 제도를        

위한 기초선으로, 기본 소매 패턴은 겉소매 패턴과 안소매 패        

턴의 2장으로 구성되었다. 겉소매 패턴과 안소매 패턴의 안쪽       

솔기는 동일한 형태이며, 인체의 팔이 안으로 굽혀지는 것을 반        

영하여 팔꿈치선에서 꺾인 형태의 소매 패턴이 제시되어 있었       

다. Gordon의 패턴북에서는 몸판 패턴의 암홀둘레선의 형태를      

활용하여 소매 패턴을 제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소매산 높이는 겨드랑둘레선의 1/3, 위팔너비는 겨드랑둘레     

선의 1/2으로 제도하였다. 팔꿈치너비, 소매너비는 측정한 치수      

를 적용하였다. 겉 소매와 안 소매 팔꿈치너비의 차이는       

5.08 cm 차이나도록 구성하였으며, 소매너비는 측정 치수를 그       

대로 적용하였다. 소매 패턴을 꺾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 팔꿈        

치선에서 5.08 cm의 꺾임 각도를 형성하였다. 기본 패턴을 제도        

한 뒤 개발할 재킷의 소매 형태에 알맞게 퍼프량을 추가하였다.

칼라 패턴의 경우, 패턴북에는 Fig. 8과 같이 다양한 칼라        

패턴을 제시되어 있었나, 패턴 제도법보다는 패턴의 형태를 간       

략히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       

턴북에 제시된 칼라 패턴의 형태를 본떠 3D 아바타에 착의하        

여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칼라 패턴을 설계하였다.

위 과정에 따라 YUKA CAD로 완성한 베이직 재킷의 패턴        

은 Fig. 9와 같다.

3.2.4. 3D 가상 착의 형상 분석

3.2.4.1. 3D 가상 착의 형상

3D 가상 착의 형상을 Table 9에 제시하였다. 베이직 재킷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몸에 밀착되는 맞음새로, 뒤중심선에 주름      

이 있어 트인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커트에 약간의 처        

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앞몸판의 다트 근처에 자잘한 주        

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뒤몸판의 겨드랑둘레        

선에 당기는 주름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소매의 큰 퍼프량으로       

인해 원단의 소요량이 커지게 되어 무게로 인해 손목 방향으로        

Fig. 7. Basic sleeve pattern.
The “Standard” work on cutting ladies' 

tailor-made garments (1908), p. 95.

Fig. 8. Collar patterns.
The “Standard” work on cutting ladies' tailor-

made garments (1908), p. 137.

Fig. 9. Final pattern of basic jacket. (1square = 2.5 cm)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여성 3D 바디스 및 재킷 개발 - Gordon S. S.의 패턴북을 중심으로 -  755  

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매는 겨드랑둘레선을 따라 잡힌 자       

잘한 주름에 따라 퍼프가 형성되었으며, 팔꿈치 근처에 주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4.2. 접촉점 및 변형률

Table 10과 같이 베이직 재킷은 가슴과 뒤몸판 전체에 고르        

게 접촉점이 분포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소매에서는 접촉이 거       

의 일어나지 않았다. 변형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앞중심의       

단추가 달린 위치와 어깨가쪽점 및 겨드랑둘레선의 변형률이      

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겨드랑둘레선의 높은 변형률은 무거운 소매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추의 경우, 3개의 단추로 앞중심을 여몄       

기 때문에 단추 부위에 당겨지는 힘이 가해져 높은 변형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명확한 치수 체계와 상세한 단계별 패턴 제도법        

을 통해 의복 제작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룬 Gordon의 패턴북        

을 대상으로 3D 바디스 및 3D 재킷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말 20세기 초 여성복 상의는 외투, 재킷, 베스         

트, 바디스로 구분 가능하였다. 외투는 방한을 목적으로 상의       

및 하의 위에 덧입는 가장 외부에 착용하는 복식으로, 무릎 아         

래의 긴 길이이다. 재킷은 외투의 속에 하의와 함께 한 벌로         

착용되며, 베스트와 바디스는 재킷의 속에 착용되는 복식이었      

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한 재킷은 형태, 용도를 포함하고         

있는 명칭과 앞자락 형태, 앞여밈 방식, 다트의 위치 및 개수         

등의 형태 및 구조에 따라 베이직 재킷, 라이딩 재킷, 볼레로         

재킷, 뉴마켓 재킷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Gordon의 패턴북에 나타난 바디스 패턴 분석을 통해       

3D 바디스를 개발하였다. 패턴 제도법 분석-패턴 제작-3D 가상       

착의-3D 가상 착의 형상 및 맞음새 분석-패턴 보정 과정을 통         

해 3D 바디스를 개발하였다. 패턴북에 이미지로 제시된 바디       

스 패턴의 구성 특징을 살펴보았다. 바디스 패턴은 앞몸판, 앞        

옆몸판, 뒤옆몸판, 뒤몸판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중심선 형태는     

Table 9. 3D virtual fitting of basic jacket

Front view 1/4 side view Side view Back view

Table 10. 3D virtual fitting, pressure point, strain of basic jacket (unit : %)  

3D virtual 
fitting,

pressure point

Front view 1/4 side view Side view Back view

Strain
Point Bust Should-er Side neck Back neck Front waist Side waist Back waist Armfit

Value 104.70 118.41 101.00 108.58 105.22 103.33 105.78 1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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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했다가 다시 오목해지는 특징적인 형태로 뒤중심선은 기울      

어진 사선이었다. 앞몸판에는 2개의 다트가 있었고, 각 몸판의       

사이에도 다트가 있어 각 몸판 패턴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다.       

바디스 패턴을 구성하는 12개 항목의 패턴 제도식을 살펴본 결        

과, 가슴둘레 및 허리둘레에는 여유량을 주었으며, 앞어깨길이      

보다 뒤어깨길이를 길게 제도하는 등 인체의 움직임과 곡선을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항목은 측정 치수를 제도         

에 사용하였으며, 특히 가슴둘레 치수를 등분한 계산식을 통해       

수치를 산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제도식에 따라 제도한 패        

턴을 3D 가상착의한 결과, 겨드랑둘레선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앞중심선, 목옆점, 겨드랑점, 견갑골, 허리뒤점 부위에 주름이      

관찰되었다. 이 부위는 110% 이상의 높은 변형률이 확인되어       

수정 및 보정이 요구되었다. 확인된 부위의 패턴을 수정 및 보         

정하여 3D 바디스를 최종 개발하였다.

셋째, 3D 재킷을 개발하기에 앞서 기본 소매 및 칼라를 개         

발하였다. 소매 및 칼라의 경우 패턴의 제도법보다는 형태 위        

주의 설명이 수록되어 있었으므로 패턴북에 제시된 이미지를      

패턴화한 뒤 3D 아바타에 착의하여 패턴을 설계하는 가상 입        

체 재단의 방법을 통해 소매 및 칼라 패턴을 확정하였다. 앞서         

개발한 바디스 패턴을 수정하여 베이직 재킷의 몸판 패턴을 설        

계하였다. 재킷의 형태는 Gordon의 패턴북에 제시된 베이직 재       

킷을 기본으로 하되, 패턴북을 포함한 다중 사료 분석을 통해        

개발할 베이직 재킷의 형태를 확정하였다. 재킷은 2개의 다트       

가 있는 앞몸판, 앞옆몸판, 뒤옆몸판, 뒤몸판, 칼라, 슬리브헤드       

가 큰 2장 소매로 구성되었다. 이를 3D 가상 착의하여 형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몸에 고르게 밀착되는 맞음새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일부 부위에 주름이 생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형률 또한 어깨가쪽점과 겨드랑        

둘레선의 변형률이 높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슬리브헤드가 큰      

소매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D 바디스 및 재킷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3D 가상 착의 기         

술의 한계로 인해 당시 재킷의 봉제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다        

소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의 가상 착의 프로그램에는 솔기에 대        

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 박음질 기능만 제공된다. 따        

라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용한 손바느질 및 보닝의 효과         

를 구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실제 재킷을 착용할 때         

에는 재킷의 안에 중간속상의인 블라우스와 속상의를 겹쳐 착       

용하지만, 3D 가상 착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옷을 동시        

착의할 경우 재킷과 아바타와의 접촉점을 관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킷의 맞음새를 확인하기 위        

해 재킷을 단독으로 가상 착의하였음을 밝혀둔다. 더불어 본 연        

구에서는 기본 45° T-포즈의 3D 아바타에 가상 착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착의된 의복은 3D 아바타의 자세에 따라       

3D 가상 착의 형상에 변화가 있으며, 특히 소매의 패턴이 팔꿈         

치에서 꺾인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 3D 아바타의        

자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3D 아바타의 다양한 자세에        

따른 가상 착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턴북이라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복       

식 연구와 기술 기반의 3D 가상 착의 방식을 접목하여 복식사         

분야의 융합 연구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 유물의 가상 고증        

제작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물 실측에 의        

한 패턴 재현, 그림 자료에 의한 고증 제작, 패턴북 내용 고찰          

등을 통한 기존의 실물 제작에서 나아가 과거 복식을 3D로 가         

상 제작하는 실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        

히 선행연구에서 이미지로만 제시되던 바디스 패턴의 제도법을      

제시하였으며, 과거 체형의 3D 아바타를 활용한 안정적인 3D       

가상 착의를 시도하여 19세기 말 20세 초 서양 여성 재킷을         

3D로 개발한 본 연구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사료된다. 본 연         

구를 통해 3D로 개발된 바디스 및 재킷은 추후 다양한 과거         

복식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박물관의 온        

라인 전시 등 학술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패션 브         

랜드 및 게임 산업의 콘텐츠 등 산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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